
요  약  문

Ⅰ. 제목
동천 상류 복개구간에 대한 하천복원 방향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동천의 전 복개구간 중에서 복원가능한 구간을 일정한 기준 평가 

지침에 따라 복원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기초적인 복원구간 선정, 
복원방향 설정, 복원 적용공법 제안, 유지용수 확보방안 제안, 복원비용 산정, 기타 
제반 복원시 필요로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Ⅲ-I 연구의 공간적 범위
    ○ 동천 전체 구간이나 동천의 지류인 부전천, 가야천, 전포천, 호계천도 연구

의 공간적 범위로 한다.

    ○ 동천중 광무교 이후 미복개구간은 과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광무교 이상 
상류부 복개 구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동천 지류중 복개된 구간도 연구대
상에 포함한다.

  Ⅲ-II 연구의 시간 범위
    ○ 연구를 위한 시간적 기준년도는 2005년으로 하며 복개구간 복원 목표년도

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Ⅲ-III 연구의 내용
    ○ 동천의 복개구간에 대한 복원 가능성 평가
    ○ 복개 구간에 대한 복원 방향 설정
    ○ 복원방식 및 복원공법 검토
    ○ 복원시 소요예산 산정
    ○ 복원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기대효과



    ○ 사례답사(산지천 및 청계천)
    ○ 토론회, 시민설문조사(유역주민 및 부산시민)

Ⅳ. 연구결과
    ○ 복개하천 복원타당성 및 복원우선순위 평가 결과를 위해서는 토지이용, 생

태계, 수환경, 교통 및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전천 2구간, 3구
간, 4구간 및 전포천 1구간이 복원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지용수는  지하철용수, 성지곡수원지에서 공급, 백양산 계곡수 차집 및 공
급, 하야리아 시민공원 조성시 지하저류조 설치 및 유지용수로의 전환등이 
있으며, 현재로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거제로 하마정사거리(수직구 #1)에서 
25,360(톤/일)을 펌핑하여 하야리아부지 공원의 복원구간인 전포천내 친수
공간 유지용수 및 부전천 복개구간에 연이어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
인 방안이다. 또한 수직구#3에서 나온 14천톤/일을 호계천을 따라 다시 부
전천 상류 복개구간내 발원지(동해남부선 교차지점)로 펌핑하여 추가 유지
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인근 지하철 (부전역, 부암역, 부암
본선, 문현역)등에서 지하수 총 2,167(톤/일)을 활용 가능할 것이다.

    ○ 복원방법은 1)복개도로 철거후 복원(청계천 복원방식), 2)이층 하천식 복원
(교토 나나세천, 동경 목흑천, 양산 새들천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두 공법 
다 치수적 장애용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층 하천식 복원은 1층 
하천의 저수로 추가 굴착이 요구되는 바 낮은 동수구배로 인하여 동천 본류
로의 배수가 여의치 못한 문제점이 있다. 적용 복원방향은 부전천구간은 자
연생태 복원을 근간으로 한 경관형 하천으로, 전포천은 생태복원형 하천으
로 바꾸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동천(부전천) 주변 시민 및 부산시민을 3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부산시민은 복원에 찬성하는 반면 주변지역 주민은 반대하는 편
이며, 세대별로는 20~30대는 찬성하는 반면 40~50대는 반대가 다소 우세
한 편이며(52.6%), 응답자 75%가 동천 복원 공사시 및 복원 후 교통장애를 
우려하고 있으며, 복원공사 애로사항은 주변지역 주민(상인)의 반발을 들고 
있고, 동천의 복원 모습은 쉼터, 공연터, 문화와 경관중심형 복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결과는 동천복원을 위한 기초연구이므로 향 후 복원을 상세 연구를 
실시할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본 연구는 부산내 하천 복개구간의 복원을 위한 최초 연구시도로서 향후 부
산하천 복개구간의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